
히브리서 4:14-16 

- 히3:18-4:1,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 히브리서의 저자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우리도 이스라엘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르기 위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 히8: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 히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3.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시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 히5:1-3,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 우리의 큰 대제사장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율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 히2:14-18,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6.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7.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제나눠주십니까?  우리는 
예배와 성찬에서 그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